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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과거 대통령실이 

고위급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여 검찰수사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검찰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정치권력과 내통하고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는 창구로 이용하여,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처럼 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은 정치검찰 탄생에 자양분이 되어 왔다.  

 

 

검찰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기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 그 같은 국민적 열망과 지지를 안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구태를 답습하여 고위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6년간 검찰에 몸담았고, 

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 민정수석비서관이 되면 완전하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1 

http://minbyun.or.kr
mailto:admin@minbyun.or.kr


 
어려워지고, 개혁에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민정수석비서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은 개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검찰개혁의 동력은 훼손될 것이다.  

 

모든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 시기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많은 국민들은 광장의 함성과 지지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기를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내용과 실질도 중요하지만 그 외관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 의혹과 의문 없이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개혁,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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